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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재중, 연기 데뷔작 11월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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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의 첫 연기 도전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천국의 우편 배달

부'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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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유명 연출자, 작가, 톱스타들이 모인 프로젝트 '텔레시네마 7' 중 한편인 '천국의

우편배달부'의 개봉일이 다음달 12일로 확정됐다.

'천국의 우편배달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천국에 배달하는 재준(영웅재중 분)과 그리

움이 아닌 원망의 편지를 부치러 온 하나(한효주 분)의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영웅재중은 이번 작품에서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을 통해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한 한효주와

호흡을 맞추며 섬세한 감성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영웅재중 외에도 강지환, 이지아, 차인표, 김효진, 빅뱅의 탑과 승리, 강혜정, 김하늘, 안재욱 등

이 출연한 '텔레시네마 7'은 오는 11월부터 차례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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